
삼성전자, 세금 1000억원 “추징”
국세청, 2011년 7월부터 정기 세무조사 … 불복시 법적공방 예상

삼성전자가 국세청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이 세금을 추징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1년 7월부터 시작한 정기 세무조사를 2월 셋째주에 마무리하고 조만간 1000

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추징금을 확정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2007년 하반기 세무조사 때 180억원을 추징당한 바 있다.

국세청은 2011년 12월 중순 종료할 예정이었던 삼성전자 세무조사 기간을 2월 중순까지 한차례 연장한 상

태다.

국세청과 삼성전자가 과세 금액을 둘러싸고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추징액이 확정되더라도 삼성전

자가 불복해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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